
2005.1

2005년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



1 . 개 요

o 북한은 05.1 .1 당보·군보·청년보 신년공동사설 발표
(09:00∼09:35, 중·평방, TV)

- 제목: 全黨, 全軍, 全民이 일심단결하여 先軍의 위력을 더
높이 떨치자

o 금년도의 총체적 투쟁과업으로

- 전당·전군·전민이 선군의 위력으로 새로운 혁명적 대고
조를 일으켜 당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자랑찬 승리
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 것 으로 제시

01년 : 자주 ·단결 ·애국애족 정치 / 02년 : 수령 ·사상 ·군대 ·제도 4대
제일주의 03년 : 선군사상 구현 / 04년 : 정치사상 ·반제군사 ·경제과
학 3대전선

- 정치사상적·군사경제적 위력을 총발동, 혁명발전의 앙양
기를 열어 나가는 역사적 시기가 도래 하였다고 강조

2. 내 용 분 석

가 . 2004년 도 평 가

o 지난해를 정치사상, 반제군사, 경제과학 의 3대전선에서 강성대국
건설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마련한 보람찬 투쟁의 해로 자평

- 선군정치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, 당·군·민의 일심단결이
백방으로 강화 되었다고 강조

o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자랑찬 성과 이룩 선전

- 전력공업, 철도운수에서의 생산앙양, 대규모 토지정리, 물길공사 등
농업혁명의 튼튼한 토대 마련

- 혁명적 군인문화를 통해 우리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 전통, 생활
환경이 사회주의적으로 변모하였다고 평가

o 선군위력으로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제압하고 조선의 기상을
떨쳤다고 선전



- 김정일의 절대적인 영도적 권위와 정치실력의 결실
나 . 2005년 도 과 업

o 올해를 조선혁명과 강성대국 건설위업 수행에서 위대한 전변이 이룩

되게 될 보람찬 해로 설정

- 당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은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

하려는 의지를 세상에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임을 강조

o 총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전당·전군·전민이 일심단결하에

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자 구호제시와 함께 선군혁명총진군 촉구

정 치· 군 사 분 야

< 전 당· 전 군· 전 민의 일 심 단결 및 선 군혁 명 총진 군 >

o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일심단결함으로써 정치사상적 위력을 강화

- 선군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과 전당·전사회가 당 유일영도하에

움직이는 규율 및 질서체계 확립 강조

김일성은 선군사상을,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창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군건설

업적과 전통을 계승할 필요 역설

o 선군혁명노선을 통해 군사적 위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

- 자위적 국방공업 강화 및 국방공업에 대한 우선적 보장

군인정신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주요전선들에서 진격의 돌파구 마련

< 당 의 정치 사 상사 업 에서 의 결정 적 전 환 촉 구 >

o 선군사상교양 심화,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, 반미계급교양 강화

- 외부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 분쇄 강조

반동적 사상독소와 부르죠아 생활양식 침습 방지



o 특히, 청년동맹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등을 통해 청년

들을 수령결사옹위 전위투사로 양성할 것을 독려

경 제분 야

o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 을 가져와야 한다고

강조

o 부강조국건설로의 비약에 대한 인민들의 강렬한 지향에 부응,
혁명적 군인정신과 경제과학 기술발전의 현실적 요구를 구현

- 일심단결, 혁명적 군인정신의 위력으로 경제와 과학기술

발전을 이룩할 것을 촉구

o 올해 사회주의 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이라고 규정

-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모든 문제의 기본이 농업생산의 증대에

있음을 강조

-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집중, 총동원하여

필요한 노력· 설비· 물자의 최우선적 보장 촉구

종자혁명, 두벌농사, 감자 ·콩농사 관련 당방침 관철, 다수확 품종의 대대
적 재배, 비료 ·농약의 원만한 보장, 선진영농방법 도입 및 기계화비중 제
고

o 전력, 석탄 등 선행부문 및 기간산업 발전을 통한 공급능력

증대과제 제시

- 수력·화력발전소 설비능력 제고 및 철강생산 증대, 철도운수 등

수송부문에서의 규율강화, 수송조직체계 원활화

o 주민생활 향상 및 개혁지속 추진의지 표명

- 경공업공장 현대화를 통한 인민소비품 증산

- 실리를 위한 경제조직사업 및 내각의 조직집행자적 기능·
역할 제고, 과학적인 경영·기업 전략, 생산의 전문화·규격화,



표준화 를 통한 품질제고 등을 강조

대 남 분 야

o 지난 5년을 6·15 공동선언의 정당성·생활력을 과시한 시기로 의미부여

- 우리민족끼리 의 이념이 전민족적 이념으로 되고, 불신과
대결의 남북관계가 화해·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평가

o 금년에는 6·15 공동선언 기치하에 통일위업 수행에서 새로운

전진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족자주공조 , 반전

평화공조 , 통일애국공조 의 3대공조를 제시

미 국의 대 북적 대 시 정책 전 환 촉구

o 미국의 반북정책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한반도의

전쟁위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

-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시도를 버려야 하며

대조선 적대시정책 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

3. 평 가

o 북한은 '선군혁명총진군 을 올해 구호로 제시, 강성대국건설을 위해
체제결속과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하려는 것으로 평가

- 올해 당창건·광복 60돌이 되는 것을 최대한 활용, 체제수호
및 경제난 타개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

o 작년에 이어 정치사상교양 강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부
체제이완에 대한 우려를 반영

o 올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
면서 농업을 주공전선 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

-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개혁 추진 가속화 예상

o 핵문제와 관련, 대북적대시 정책전환 등 원론 수준의 언급만



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도

o 남북관계가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·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었
다고 평가하면서 민족자주, 반전평화, 통일애국 등 3대공조를
제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,

- 당창건·광복 60주년 행사 등을 계기로 민간급행사의 적극적
추진 및 남북·해외동포들의 연대·연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/ 끝/


